
- 1 -

국외출장 국외출장 국외출장 국외출장 국외출장 국외출장 국외출장 국외출장 국외출장 국외출장 국외출장 국외출장 국외출장 국외출장 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결과보고서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영국은 노후준비 지원 및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하여 선도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기에, 한국형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과제명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 출장기간   

 2025.06.29.(일) ~ 2025.07.05.(일)

□ 출장국가(도시)   

 영국(런던, 뉴몰든, 옥스퍼드, 엑서터)

□ 출장자   

 황남희 연구위원, 김은지 연구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6/29(일) 한국(인천) - - 출국

6/30(월) 영국(런던)
Centre for 

Ageing Better

Carole Easton 

OBE, Emily 

Andrews, Aideen 

Young, Livia 

Dragomir, Kate 

Flanagan, Pippa 

Mannerings

기관에서 매년 출판하는 보고서

(State of Ageing)와 고령화에 따른 

주요 제공 서비스 관련 회의

7/1(화) 영국(런던, 뉴몰든) -

- Soojin Kim(LSE, 

KIHASA)

- Timo Fleckensti

- 건강 현황 및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 동향 관련 회의

- 노동시장 주요 개혁 내용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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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LSE) 정책 현황 관련 회의

7/2(수) 영국(런던)
Pension Policy 

Institute

Suzy Morrissey, Pr

iya Khambhaita, D

anielle Elliott

기관에서 매년 출판하는 보고서

(Annual Report)와 영국의 연금 제도 

현황 및 주요 제공 서비스 관련 회

의

7/3(목) 영국(런던)

International L

ongevity Cent

re UK

Lily Parsey, Aruni

ma Himawan, Emil

y Evans, Patrick S

wain, Ben Frankli

n

인구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국제적 

장수 현황 비교와 영역별 주요 프로

그램 관련 회의

7/5(금)
영국

(옥스퍼드, 엑서터)
-

- Sunwoo Ryu(Uni

versity of Bristol)

- Soyoung Kweon

(The Bridge Grou

p)

- 가족 및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관련 회의

- 성별 노후소득 현황과 서비스 디

지털화 전환 관련 회의

7/6(토)~

7/6(일)
한국(인천) - -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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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장 주요내용  

① Centre for Ageing Better

일  시 2025.06.30.(월), 9:30~11:30

장  소 런던(Centre for Ageing Better)

참석자

[원외] Carole Easton OBE, Emily Andrews, Aideen Young, Livia Dragomir,   

      Kate Flanagan, Pippa Mannerings(Centre for Ageing Better)

[원내] 황남희 연구위원, 김은지 연구원
○ State of Ageing

  - 매년 출판하는 보고서로, 올해는 지역별 불평등과 노화 경험의 차이를 중심으로 구성함

  - 영국의 50세 이상 인구는 최근 크게 증가, 65세 이상 인구는 더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음

  - 노령인구 현황: 인구 통계 변화, 다양성, 고령화 추세

  - 재정 안정: 지역·소득별 연금 현황 및 비용 부담

  - 고용: 노령층 고용률과 연령차별, 직업 지원 문제, 지역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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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 환경: 부적절한 주거 환경, 대응방안,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 건강과 복지: 만성 질환, 디지털 격차, 사회적 고립 등의 현황

  - 사회적 참여: 연령차별주의, 자원봉사, 지역사회 참여 기회

○ 주요 서비스

  - Age-friendly Movement는 노화에 대한 생각 방식을 바꾸고, 사회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포  

    용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이며, Age Without Limits와 UK Network of Age-friendly         

    Communities가 대표적임

  - Work 부문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거나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령 근로  

    자들이 직장에 오래 머물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Greater  

    Manchester Employability Support가 대표적임

  - Homes 부문에서는 노년층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안전하고 적합한 고령 친화적인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존의 주택 제공 서비스를 평가하여 개선점을 알림

○ 한국의 노후준비서비스 소개 및 관련 조언

  - 기타 ‘발표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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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강 및 사회적 고립 현황 관련 회의

일  시 2025.07.01.(화), 9:00~10:30

장  소 런던(Fishcotheque)

참석자
Soojin Kim*(LSE)
*보사연 연구휴직중이며, 현재 LSE 방문학자로 근무

황남희 연구위원, 김은지 연구원

○ 영국 정부는 사회적 고립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NHS에

서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외로움 장관(Loneliness Minister)이라는 정식 장관직은 없으나, 2018년에 당시 총리였던 테리사 메이 

가 ‘외로움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다루면서, 외로움 해소를 위한 전담 장관 역할을 일부 부처 내에서 

맡긴 적은 있음.

  - 2018년에 “A Connected Society”전략 발표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부처 간 협

력 및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강화했음.

  - NHS에서 의사가 환자를 사회적활동, 커뮤니티모임, 자원봉사 등으로 연결해 주는 제도인 사회적 처방   

(Social Prescribing)을 운영하여 치료를 넘어 환자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국가  

사회적 처방 기관(National Academy of Social Prescribing)을 설치하여 의료진과 지역사회 자원, 정

책 입안자들을 연결해 사회 처방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돕고, 관련 교육·연구·정책 개발을 추진함.   

£180만 규모의 Thriving Communities Fund는 코로나19 회복을 돕기 위해 36개의 사회적 처방 프로

젝트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지역 사회 기관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함.

  - 외로움과 관련하여 지표 개발과 이 지표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음.

  - 또한 영국의 경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지역내에서 사회적 고립을 자연

스럽게 막을 수 있음. 가령 은퇴자의 경우 지역내 커뮤니티센터 등을 찾아가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구조임

○ 영국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한국과 같이 심각하지 않음

  - 영국의 주거비는 매우 높아서 부모와 독립한 청년들은 여러 명이 함께 집을 쉐어하며 살고 있음. 따라서 

집에 있어도 혼자 고립되지 않고 거실이나 욕실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짐
   

○ 한편 영국은 경제 주요국 중 지난 5년간 고용률이 감소한 유일한 국가임. 건강문제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

여하지 못하는 인구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NHS 및 관련 의료/건강시스템의 기여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매주 40,000개의 추가진료 예약 제공 지원 및 가장 높은 건강으로 인한 비경제활동 수준을 보이는 잉글

랜드의 20개 NHS 재단의 대기명단을 줄이기 위해 노동력 등 지원

  • 실직/무직에 기여하는 주요 공중위생/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alking therapies, Tobacco and 

Vapes bill, 비만퇴치운동 등을 확대

  • 치료 및 돌봄의 일부(특히 정신건강 및 근골격질환)로 취업전문가 이용을 확대. 심각한 정신질환을 위한 

Individual Placement and Support (IPS)도 2028/29까지 14만명 확대 예정

③ 노동시장 및 고용 현황 관련 회의

일  시 2025.07.01.(화), 15:30~17:30

장  소 뉴몰든(Th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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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원외] Timo Fleckenstien(LSE)

[원내] 황남희 연구위원, 김은지 연구원
○ 고용 동향, 고용 개혁 관련 사항

  -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2024년 11월 26일 ‘Get Britain Working     

White Paper’를 발간하였으며 Centre for Ageing Better에서는 ‘정부, ‘한세대만에 가장 큰 고용개

혁’이라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기존의 접근과 다른 접근인 것은 확실하지만 고령인구에 특정한 개혁 방안이라기 보다는 의료 및 건강,  

청년문제에 더 집중한 방안임. 물론 간접적으로 고령인구에 대한 지원도 될수 있지만 고령인구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번 새로운 접근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보람있고,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 것임. 이는 특히 건강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더 많은 청년  

    들에게 배우고, 일하고, 커리어의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기회 및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지  

    역사회를 활성화하여(mayoral authorities) NHS, 지역의회, 대학, 제3섹터, 고용주들과 함께 비경제활  

    동을 줄이고, 청년들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함

  - 영국의 근본적인 개혁안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함: 노동시  

    장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키기위해 지원할 것임(건강문제가 있는 경우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을 위한 직업훈련, 도제시스템 확대(어릴때부터 노동시장에서 제외되지 않  

    도록 지원), 실업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직업기능을 향상하고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 고용  

    주의 고용 및 고용유지, 직원 발전을 위한 지원

○ 재정 금융 교육

  - 근로자의 노후소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영국 정부에서는 재정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근로소득을 통해 노후자금

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대상 노후준비 지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모든 사람이 돈과 연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비전을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10개년 재정복지전략을  

수립함. 측정 가능한 목표 중심으로 개인, 지역사회, 사회 전반에 이익 제공을 목표로 함. 이와 관련하여 

2030년까지 달성할 주요 목표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참고

     1.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는 아동·청소년 200만 명 추가 확보

     2. ‘경제적 어려움(financially struggling)’ 및‘생활비 압박(squeezed)’ 계층에 속한 성인 중 정기적으

로 저축하는 인구 200만 명 증가

     3. 식료품 및 공과금 지출에 신용을 자주 사용하는 인구200만 명 감소

     4. 부채 관련 조언을 받는 인구 200만 명 증가

     5. 노후 준비 및 계획에 필요한 이해 수준을 갖춘 인구 500만 명 증가

  - 현재 영국에는‘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생활비에 압박받는 근로 연령층 중 정기적인 저축을 하지 않는 인구  

    가 약 1,110만 명 있음. 이들은 주로 저소득~중간소득 계층이며, 일부는 복지 혜택을 받고 있음.

* 재정 금융교육 후 기대하는 변화1)

1. 저축 인구 증가
    - 목표: 매달 혹은 대부분의 달에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사람으 ltn 증가
2. 시스템 변화
    -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웹사이트, 앱 등이 저축을 쉽게 만들도록 개선
    - 소액이라도 저축하기 쉬워야 하고, 인출은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해야 함
3. 참여도 제고

    - 사람들에게 저축이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인식시키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시스
템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확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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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적 변화
   - ‘저축은 가치 있고 매력적인 행동’이라는 국가적 담론 형성
   - 단순한 절약 팁이 아닌, ‘은행에 저축하는 습관’ 자체를 중시

*변화를 대규모로 확산하기 위한 세 가지 접근 방식: 

○ 방식방식 1. 저축의 용이성 향상

    - 자동화(auto-enrolment), 통합시스템, 기술기반의 개입을 통해 저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유도

    - 예를 들어, 급여 기반 자동 저축(급여 공제 방식)

    - 사이드카 저축(sidecar savings) 실험 (영국에서 실험적으로 도입된 비상금+연금 동
시 적립 모델)이 대표적

○ 방식 2. 전 산업 차원의 캠페인 및 메시지 전달

  - 소비자 대상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을 통해 저축 습관의 가치 전파

  - 예를 들어, 부채 상담 시 사용하는 표준 재무 진술서(Standard Financial Statement)
에 저축 항목 포함

  - 장기적으로는 언론 및 대중 담론을 ‘저축 문화’로 전환

○ 방식3. 정부 프로그램 

 - Help to Save: 저소득층 대상 장려 저축 제도;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또
는 유니버설 크레딧(Unoversal Credit) 수혜 자격이 있는 특정 사람들이 4년 동안 1파
운드를 저축할 때마다 50펜스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음

 - Child Trust Fund: 영국 정부가 2002~2011년 사이 출생한 아이들을 위해 자동으로 
개설해 준 장기저축계좌: 향후 7년간 약 600만 명의 청년이 이 계좌의 저축을 상속받게 
됨

④ Pension Policy Institute

일  시 2025.07.02.(수), 15:00~17:00

장  소 런던(PPI)

참석자

[원외] Suzy Morrissey, Priya Parsey, Danielle Elliott(PPI) /                  

      성혜영(국민연금공단)

[원내] 황남희 연구위원, 김은지 연구원

○ 영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제언을 수행하는 단체로, 법률, 기술, 경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은퇴, 연금, 그리고 노후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함

○ 정책의 예상 결과를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 추진에 내재된 상충 관계를 명확히 하여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 지원, 노후 소득보장(공적·사적 연금) 정책 구조 분석, 개인의 노후준비 행동 유도 전략 파악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됨

○ PPI는 매년 Annual Report를 발간하며, 리서치리포트, 브리핑노트, 상담 응답, PPI 요약을 작성하여 제

   공함

○ Money and Pensions Service(MaPS)

  -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으로, 재정 역량 및 부채 상담과 관련된 정책 문제에 관해 정부와 협력하고,  

    재정적 안녕을 위한 방법을 개발하거나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함

  - MaPS의 대표 소비자 서비스 플랫폼인 MoneyHelper는 예산, 부채, 금융교육, 연금 상담, 연금 수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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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rategy 2020-2030: 
https://maps.org.uk/en/media-centre/press-releases/2020/uk-strategy-for-financial-wellbeing-sets-out-ten-year-vision-to-improv
e-millions-of-lives (pp. 20-21)

    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 예약을 통해 연계해주고, 채팅/  

    전화/대면 상담 연결이 가능함

  - MoneyHelper는 크게 8분류로 나누어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함

  - MaPS와 MoneyHelper의 체계 하에 진행 중인 Pension Wise는 연금 상담 서비스로, 50세 이상이고  

    확정기여형(DC) 연금을 보유한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연금에 대한 정보, 수령 방법,   

    세금, 사기 예방법 교육, 추가 지원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영국에서 예비은퇴자 관련 재무 관련 상담 경험을 조사한 자료가 있음

  - 2024년 발간된 “기술 보고서: 현재 영국 연금 제도는 긍정적인 노후 결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합

니까? 데이터를 통한 진행 상황 추적”이며, 은퇴에 가장 가까운 연령대(55~64세)에서도 지난 5년 동안 

재무 관련 조언이나 상담을 받은 사람은 1/4 미만으로 확인됨. 전문 재무 자문 회사를 통해 조언을 받

는 것은 고연령층(35세 이상)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자동화된 온라인 상담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

령층에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훨씬 낮은 비율을 차지함

○ 연금 가입자의 재무 관련 상담과 재정 결정에 관한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DC 적립금 활용 방법에 대한 결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긍정적인 은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안내 또는 조언이 필요할 수 있음. 조언이나 안내 없이 DC 저축을 이용하

면 은퇴 후 필요한 소득을 충족하기 위해 최적이 아닌 결정을 내릴 위험이 높아짐

  - 무료 연금 와이즈 가이드를 이용하는 비율은 매년 DC 적립금을 이용하는 사람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가이드를 받은 사람 중 거의 90%가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연금 유연성 도입과 함께 '연금 와이즈'라는 새로운 대국민 안내 서비스도 함께 도입되었음. 연금 와이즈

는 DC 저축을 보유한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온라인, 전화 또는 대면으로 무료로 독립적인 안내서비

스를 제공. 2023/24 회계연도에는 약 11,000건의 대면 상담과 170,000건의 전화 상담이 있었음. 예약 

외 에 도 연금 와이즈 웹사이트를 통해 약 78,400건의 셀프 서비스가 진행됨 2023/24년에는 대면 예

약의 약 76%, 전화 예약의 약 65%만 참여하여 예약 건수 와 실제 참여율 간의 격차가 존재함. 2022년 

6월 1일 부터 새로운 연금 규정이 시행되었음. 가입자를 대신해 연금 와이즈 예약을 제안하는 등 연금 

연금에 접근하는 가입자에게 연금 와이즈의 안내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넛지'를 제공

  - 최근 연금 고객들 사이에서 자문 이용률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반면, 인출 고객들의 자문 이용률은 

약 60% 수준으로 대체로 안정적임

  - 2015년 연금 유연성 도입 이후, 인출형 상품 구매 고객의 경우 규제 대상 자문 이용률이 감소했지만 연

금 구매 고객의 경우 낮은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됨. 2018년부터는 연금과 인출형 고객 모두

에서 비자문 구매가 증가함. 그러나 2023년에는 독립적인 자문을 받는 연금 고객의 비율이 2022년 

17%에서 27%로 크게 증가함.

  - 구체적인 결과를 조언과 안내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재무 조언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과 성과는 조언을 

받지 않은 사람들과 다름

  - 재무 조언의 가치는 측정하기 어렵고 일반 저축자들과 소통하기 어려움. 자산 및 자산 설문조사에 대한 

이전 분석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재무 자문을 받은 개인은 재무 자문을 받지 않은 사람

에 비해 2014~2016년에 연금 및 금융 자산이 평균 47,700파운드 증가했음. 또한 자문 경험과 연금 저

축에 대한 최종 결정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음. 예를 들어, 조언을 받지 않고 DC 적립금에 접근한 사

람들의 94%가 연금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출 옵션을 수락한 반면, 조언을 받은 소비자들은 35%만이 인

출 옵션을 수락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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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UK

일  시 2025.07.03.(목), 12:00~14:00

장  소 런던(ILC UK)

참석자

[원외] Lily Parsey, Arunima Himawan, Emily Evans, Patrick Swain, Ben     

      Franklin(ILC UK) / 성혜영(국민연금공단), Soojin Kim(LSE)

[원내] 황남희 연구위원, 김은지 연구원

○ 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노후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정부, 정책 입안자, 기업, 고     

용주가 더 나은 솔루션을 개발하고 구현하도록 도움

○ 전 세계 20개국에서 400개 이상의 정책 보고서 발간, 500개 이상의 행사 개최, 건강, 수명 등 고령사회

   에 대응하는 정책, 국제비교 연구를 통해 네트워크 파악,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프로그램과 리포트 자

   료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ILC UK에서는 크게 5분류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며, 부문별로 블로그, 이벤트, 뉴스, 프레젠테이션, 프

   로그램, 비디오, 보고서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정보를 제공함

  - Culture and Society 영역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는 올해 10번째 연례 미래 고령화 컨퍼런스를  

    개최함. “2025년 미래 고령화: 장기 계획” 컨퍼런스는 장수 분야 정책 입안자, 기업인, 전문가들이 모여  

    장수를 위한 장기 계획에 대한 통찰력 있는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임

  - Finance and Wealth 영역에서는 “세대 간 계약 강화: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한 투자”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여 모든 세대의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솔루  

    션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함

  - Health and Care 영역에서는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고 정부가 예방 건강에 최소 

    6%를 투자하도록 추진해 왔으며, “건강한 고령화 및 예방 지수”를 발간하여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회의

    에서 121개국의 고령화 지표를 발표함

  - Infrastructure 영역에서는 고용주와 정부가 평생 학습에 투자하도록 만들기 위해 “평생학습의 재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기반 시설에 대해 모색함

  - Productivity 영역에서는 미래 지향적 사고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20년간 더 길어질 수명에 대  

    해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조명하고, 정부와 서비스 제공자가 불확실한 세상에서 장수라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응법에 대해 구상함

○ G20, WHO, UN, 16개의 파트너 국가, ILC 유럽 네트워크, 대학,  민간 부분, 전문가 및 학술 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여 장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연령친화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선구적인 솔루션을 

  모색함

○ ILC에서는 ‘건강노화 예방 지수(Healthy Ageing and Prevention Index)’를 개발하여 국가간 비교를 실

시하고 있음

  - 153개국 대상 6개 지표로 평가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함. 현재 2019년과 2022년 발표 수치가 있음

  - 6개 지표는 수명, 건강수명, 근로수명, 소득, 환경성과, 행복임

  - 2022년 기준 지수 상위국을 보면, 1.아이슬란드, 2.스위스, 3.스웨덴, 4.싱가포르, 5.노르웨이, 6.호주, 

7.네덜란드, 8.뉴질랜드, 9.덴마크, 10.룩셈부르크 순임. 영국은 말타와 함께 14위, 한국은 2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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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노화 예방 지수’는 국가별 시계열 변화를 볼 수 있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은 기대수명 

6개월, 건강수명 5개월 증가함.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기대수명 4개월, 건강수명 2개월 증가함

 - 전체 정부 예산에서 건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이들 지수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임

구분 기대수명(세) 건강수명(세) 근로수명(세)
소득

(GDP/인구, 
고정가격, ppp)

환경성과
(0~100)

행복
(0~10

영국 82.2 70.5 31.1 47.92 77.7 6.66

한국 84 73.3 32.11 33.7 46.9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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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노후준비서비스 소개 및 관련 조언

  - 기타 ‘발표자료 참조’

⑥ 가족 및 1인 가구 현황 관련 회의

일  시 2025.07.04.(금), 10:00~12:00

장  소 옥스퍼드(University of Oxford)

참석자
[원외] 유선우 교수(University of Bristol)

[원내] 황남희 연구위원, 김은지 연구원

○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 동향

  - 영국에서도 은퇴한 남성들의 외로움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나, 이것이 한국처럼 일 중심의 문화로   

    인하여 가족과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는 시각은 아닌 것으로 보임. 

  -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들은 존재하나 주로 (미성년)자녀와 부모의 관계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예:  

    아동 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에서  

    제공하고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서비스인 Childline). 

○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

  - 영국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 예를 들어, 1997년부터 2017년까지 혼자 사는 사람   

    수가 16% 증가해서 770만 명이 됨. 같은 기간 영국 인구는 13% 증가함. 2039년까지는 1인 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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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영국에서도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들에 대한 재정상황과 웰빙에 대한 분석을 통계청이 실시한 바 있음.

  - 혼자 사는 사람 증가가 주로 나이 많은 층에 집중됨. 1997년부터 2017년까지 25-44세 혼자 사는 사람  

    수는 16% 감소했지만, 45-64세 혼자 사는 사람 수는 53% 증가함. 이 증가는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  

    들이 이 연령대에 도달했기 때문도 있지만, 이 연령대 사람들 중 이혼하거나 싱글인 사람이15년 전보다  

    더 많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음.

  -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제한적임. 예외적으로 Council Tax가 혼자 살 경우 25% 감면됨. 1인 가  

    구가 빈곤 상태에 처했을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이 집중  

    되기 때문에 빈곤한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지원 혜택을 덜 받는 경향이 있음.

  -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연구 및 뉴스 기사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세금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2024년 국회 회의에서도 거론되었음.그러나 싱글 패널티나 싱글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 논의는   

    없음. 

⑦ 여성과 서비스 디지털화 관련 회의

일  시 2025.07.04.(금), 18:30~20:30

장  소 엑서터(Dinosour Cafe)

참석자
[원외] 권소영 박사(The Bridge Group)

[원내] 황남희 연구위원, 김은지 연구원

○ 사회복지서비스의 디지털화

  - 영국에서 단순 서비스 신청은 이미 대부분 디지털화 됨. 예를 들어 유니버셜 크레딧 신청, 연금 조회,   

    주소 변경, 세금 신고 등은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처리 가능함. 그러나 복잡한 서비스는 여전히 디지  

    털화가 제한적임. 

  - 비용 및 절감 효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술 도입 관심 많으나, 실제 적용은 단순 거래 서비스 위주임. 복

잡한 서비스로 확장 제한적임. 디지털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정량화 어려움. 서비스 단위별 분석접근 

필요함. 인건비 등 인력 관련 비용 절감 가능성 있음. 단, 교육·지원 비용 등 변수 존재함. 디지털화로 

인한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절감 효과 상쇄 가능성 있음. 다양한 서비스 접근 경로 확보 시 비용 효율성 

제고 가능함.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부족, 정보 단절이 디지털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

  - 사회적 영향 및 코로나19 교훈으로는 디지털화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디지털 소외   

계층 보호 필요함. 공공 와이파이, 오프라인 병행 제공 등 다양한 접근성 확보 방안 필요함. 코로나19로  

디지털 서비스 사용 증가함. 팬데믹 통해 디지털 채널 확산 및 지속 이용 기반 마련됨.

○ 여성과 노후소득

  - 2023년 Gender Pensions Gap measurement 발표

  - 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증진하는 정책(free childcare extension)

  - Pension Credit– 저소득 연금대상자에 대해 소득 지원

  - Specified Adult Childcare credits–손주를 돌보는 조부모(under state pension age)에게 부모의     

    credit을 양도할 수 있음(여성만 대상은 아님)

  - 논의중:Auto-enrolment 기준을 없애거나 낮추는 것 논의중이나 올해는 계획없음

  - 이혼시 연금소득도 재산분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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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장 증빙 (세미나 및 회의현장 사진, 명함 등)

2025.06.30.(월)

2025.07.01.(화)

2025.07.0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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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목)

2025.07.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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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한국의 노후준비서비스 소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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